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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Ⅰ

홍암 나철은 한말에 을사오적을 응징했던 민족운동가이자 대종교 단군교 를 포

교한 종교운동가이다 그러나 그는 한말에 대종교를 중광 한 인물로 더 잘 알려

져 있으며 그가 포교한 대종교는 민족 고유종교의 부활을 통한 민족갱생을 추구

하면서 민족운동사 속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의 대

종교 포교는 근대종교사에서만이 아니라 민족운동사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어지

고 있다 대종교는 스스로를 민족고유종교로 자처하면서 민족정신과 고유종교가

살아있으면 자주독립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대종교의 포교활

동은 그 자체 독립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대종교는 한민족의 민족의식 각

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민족운동의 주요지도자들은 대종교의 교인이 되거

나 그와 교유하면서 자주독립의지를 심화시켰다 민족주의사학을 비롯한 국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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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진전에 끼친 대종교의 영향은 지대하며 그 치열한 자주독립사상은 무장항

쟁을 포함한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로 기여하기도 하였다

이 글은 홍암 나철의 대종교운동을 종교민족주의 라는 관점에서 정리해본 것

이다 필자는 한국근대종교사 중 민족주의운동사와 연결된 부분을 설명함에 있어

종교민족주의라는 개념이 유용하다고 본다 이 종교민족주의라는 용어는 그 동안

에도 근대종교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더러 사용되었지만 그러나 명확한

개념규정은 없이 종교활동의 민족주의적 측면 성격을 지칭하여 쓰여져 온 것 같

다 그러나 필자는 이 개념을 민족의 자주독립과 발전 같은 민족주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종교를 통하여 이용하여 달성하려 한 생각 노선이라는 의미로

규정하고 이같은 개념규정에 토대하여 근대종교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근대 한국에서 전개된 여러 종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다소간씩 민

족주의적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 할 수 있다 각 종교들은 포교의 목적을 위해서

라도 포교대상인 민족성원들이 가지고있던 고민과 과제 및 여망들에 대해 어느

정도씩 응답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민족주의적 내용을 가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교단이나 지도자들은 자기 종교가 개인적 차원의 구원이나 기

복에 그치지 않고 민족의 진보나 발전 또는 복지와 구원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설교하였으며 교인쪽에서도 개인적 관심사 아닌 민족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특정 종교에 입교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근대의 여러 종교 중에서도 대종교와 그를 보급한 나철이 가졌던 민족

주의적 성격은 한층 더 치열하면서 뚜렷한 것이었다 나철의 종교민족주의는 고

유의 종교를 망실한 민족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 토대하고 있었고

스스로의 대종교를 민족고유의 종교라 자처하면서 민족이 이 고유종교를 잊고 외

래종교에 빠진 것으로부터 민족의 위기가 시작되었다고 파악한다 나철의 종교민

족주의는 한말 국학운동의 주요 흐름들이었던 어문민족주의나 역사민족주의와

유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주시경 등의 어문민족주의나 신채호

등의 역사민족주의는 국어와 역사를 민족얼 민족문화의 핵심으로 보고 이들 언어

나 역사에 대한 발굴 계몽 보전을 통하여 민족정신을 되살리고 민족의 부활을 기

약하려 하였는데 나철의 종교민족주의는 국어와 역사 대신에 종교를 중시하였던

것이다 대종교는 그 경전들만으로 보면 민족적 색깔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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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그러나 그를 보급한 나철은 이 대종교를 민족고유의 종교로 강조하고 이

고유종교의 부활을 통한 민족부활이라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갖고있었다 때문에

그의 노선은 종교민족주의라는 기준으로 근대 종교사를 정리할 때면 그 존재가

다른 어느 종교보다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것 같다

홍암 나철이 걸었던 종교민족주의는 여러 측면에서 특징이 찾아질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특히 고유종교 대종교가 활성화되어야 민족발전

이 가능하다고 보았던 그의 종교구국론과 민족부활과 제세구인을 위한 대안

으로 제시하는 대종교에 대한 관점 및 그의 사회이론이라 할 수 있는 애합종

족론과 도덕세계론 그리고 일제치하에서 합법적 포교공간을 확보하고자 제시

했던 정교분리론 등을 중심으로 하여 살피고자 한다 이들 네 측면은 대종교와

나철의 사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구국론.Ⅱ

홍암은 한말 일제기를 살았던 대표적인 민족주의자이다 그는 분명한 민족중심

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고 한민족의 생존과 발전이라는 선명한 목적을 위하여 자

신의 삶을 산 사람이므로 그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을 상대로 하여

조선의 국권유지를 촉구하는 외교활동을 벌인 것이나 애국계몽운동에 참여하고

을사오적을 처단하려 한 것 민족 고유종교로의 대종교를 중광한 것 등은 그가

갖고 있던 민족주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행동이었다 그러나 홍암의 민

한말의 애국계몽운동가들 상당수는 민족과 국가를 구분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국가도 유교식

종묘사직의 개념에서 이해하고 있었다 홍암 역시 초기에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구분이 확실치

못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러나 단군교를 중광할 무렵에는 분명한 민족단위의 역사인식 현

실인식을 갖고 있었다 단군교는 단군의 자손의 민족적 중흥이라는 분명한 민족적 관점에 토대

하고 있었다

홍암 나철의 일대기와 활동을 다룬 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대종교중광 년사  

대종교총본사 신철호 한국중흥종교 교조론 홍암 나철 대종사 대종교총본사  

박영석 대종교의 민족의식과 민족독립운동 일제하 독립운동사연구 일조각｢ ｣   

박환 나철 김교헌 윤세복 동아일보사 박환 나철의 인물과 활동ᆞ ᆞ  ｢

대종교창시 이전을 중심으로 만주한인민족운동사연구 일조각 김동환 기유중｣   ｢



족주의노선은 다른 민족주의운동가들과 차이 나는 점이 있는데 곧 민족의 고유

종교를 부활시킴으로써 민족의 갱생을 도모하려 하였다는 점이다

한말의 민족운동은 무력투쟁론이든 외교투쟁론이든 민족적 투쟁역량을 제고해

야 한다는 과제에 부딪혔다 그리고 다시 민족적 외경력 을 기르기 위한 방법론

이 다각도로 모색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민족의식과 애국심을 기르는데 초점을

둔 노선과 물질적 역량을 기르고자 한 식산흥업론 등이다 그중 민족의식과 애국

심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둔 흐름은 다시 민족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를 통하여 민

족정체성과 조국수호의지 애국심을 기르고자 한 흐름과 신채호 등 고유의 언어

를 연구 보전하여 민족성을 지켜내려 한 흐름 주시경 등 그리고 민족종교를 통

하여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한 흐름 등 가지로 대별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의 두

가지는 기왕에도 역사민족주의와 어문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지칭되어왔는데 필

자는 홍암의 노선을 특히 종교를 통한 구국운동 민족운동이라는 차원에서 종교민

족주의라 부를 수 있다고 본다 이 세 노선은 민족의 문화적 장점 내지 고유적

특성으로의 가 유지 보전돼야만 민족의 생명이 지속되고 애국심이 고취될國粹

수 있다고 본 국수보전론적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다만 가장 중요한

국수 를 역사와 언어와 종교로 서로 달리 본 점에 차이가 있다

홍암의 종교민족주의는 고유종교를 망실하고 사대모화사상에 빠진 망본배원의

상황이 망국의 궁극적 원인이 되었다는 진단으로부터 비롯된다 그의 이같은 문

제의식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문건이 단군교포명서 이다 이 문건은 년 백｢ ｣

봉 중심의 교단에서 발표한 것이지만 홍암의 생각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홍암의

것으로 인용해도 될 것이다

오호라 한 의 도 을 하면 고하고 한汪洋 千派萬流 水 其源 塞 渴 鬱蒼 千枝萬葉

광의 민족사적 의의 국학연구 제 집 국학연구소 이동언 홍암 나철의 생애와｣   ｢

구국운동 대종교중광 주년 기념학술회의 발표논문 한국대종사상연구회 정영｣

훈 홍암 나철의 사상과 현대적 의의 국학연구 제 집 국학연구소｢ ｣   

국수보전론의 대표적 논객은 신채호이며 다음과 같은 논설에 개진되어 있다 의國漢文 輕重｢

개정판 단재신채호전집 별집 쪽大韓每日申報 國粹保全說 大韓｣     ｢ ｣  

개전집 별집 쪽每日申報   

정영훈 한말의 국수보전론적 국학운동 한국의 정치와 경제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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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 을 하면 하나니 의 이 를 하고 어木 其根 絶 枯催 況千子萬孫 人族 其祖 忘

찌 하기를 하며 하기를 하리오繁昌 望 安泰 期

여기에서 말하는 는 물론 단군을 가리킨다 포명서 에서는 우리나라의其祖 ｢ ｣

역대 제국이 대황조 단군과 그 교를 숭봉할 때는 발전했으나 고유종교를 잃고

유교 불교 등 외래종교에 빠지면서 쇠망했다고 지적하고 조선의 현실에 대해서ᆞ

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 의 은 하되 의 에 하야國朝 諸儒 大皇祖 神聖 蹟 說 孔孟程朱 書 偏滯 大皇祖

하신 는 치 못하였으며 는 한 것 같이 하되敎 硏究 孔孟程朱 在座後先 想 大皇

을 하신 줄은 부지하니 을 하신 를 하며祖 神聖 洋洋在上 自國 建造 聖祖 不崇

을 하신 을 하며 를 케하신 를 하고 의自身 生育 聖神 不敬 自家 修守 聖敎 不奉 他

를 하며 의 을 하며 의 를 하니 어찌 히 에祖 是崇 他 神 是敬 他 敎 是奉 如此 理

하고 에 하는 가 하리오逆 常 乘 事 有

말하자면 조선의 현실 또한 공맹정주에 빠진 나머지 하여 고유 종교忘本背原

와 신과 조상을 숭상하지 않고 다른 종교와 신과 조상을 받드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이는 특히 조선조 유학자들의 사대모화사상을 비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포명서 에서는 형제자매는 대황조 단군의 자손이며 단군교는 사천년 우리나我｣

라에 고유한 종교라 강조하고 이 종교가 흥해야만 나라와 민족이 번창할 수 있

다고 주장한다

는 의 이오 는凡我同胞兄弟姉妹 皆我 大皇祖 百世本支 子孫 本敎 乃四千年

한 라 은 하나 는 하고 은 하나我國 固有 宗敎 其論 雖暫息 是理 不泯 其行 雖暫止

는 하야 하며 하며 하야是道 自在 與天地同其壽 與山川同其久 與人類同其始終

가 하면 가 하며 이 하며 가 하고 가是敎 興 天地 更新 山川 復煥 人類 蕃昌 是敎

하면 가 하며 이 하며 이 하나니 로 의衰 卑高 易位 動靜 失處 品物 不生 是以 古今

과 의 가 에 함이 한지라消長 歷代 存廢 本敎 關 若合符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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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에 보이는 흥망성쇠가 고유종교 단군교의 숭봉 번창 여부에 달려있었다

고 보는 입장은 당시의 민족적 위기 역시 고유종교 단군교를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연결된다 홍암이 당시의 민족현실을 어떻게 보고있는지 하

는 것을 홍암 자신의 글에서 하나 더 인용해보자

우리 동포는 누가 우리 천제단군께서 하신 것중 이 아니리오 그러化育 靈物

나 망본배원하고 사특한 길로 치달려 참함에 아득하고 가달길에 빠져 죄바

다로 떨어졌으니 위태롭기가 불로 뛰어드는 나방이나 우물로 추락하는 어

린아이 같다 하물며 다시 도깨비는 소리하고 괴이한 것들이 날뛰니 천지의

정광이 어두워지면서 배암은 먹고 도야지는 달려간다 의 피와 살이 뚝人族

뚝 떨어지고 산하는 유리쪽으로 부셔졌으며 모래먼지가 비바람에 날린다

날은 저물고 길은 궁한데 인간은 어디로 갈 것인가 아 슬프다 이것이 누구

의 허물인가

여기에서 홍암은 당시의 민족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불로 뛰어드는 나방과 우

물에 떨어지려 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위태로운 처지라 본다 동포의 피와 살이

찢겨져 널려 있고 산하는 유리조각처럼 깨어진 상황으로도 묘사하며 날은 저물

고 길은 막혔는데 어쩔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상황으로도 묘사한다 홍암의 이상

과 같은 표현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여 민족의 생존이 위태롭던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한 홍암의 인식이었다 이것이 누구의 허물인지에 대하여 홍암은 우리

민족 자신의 책임이라는 답을 제시하며 그것도 망본배원의 문제로부터 기인된

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문제의식은 근본으로 돌아가서 국조를 숭봉하고 고유종교

를 부흥시켜야만 민족의 부활을 기약할 수 있다는 대안으로 연결된다 홍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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吾 同胞 孰非我天神檀帝化育中靈物 然俱以忘本背源 馳逐於邪道 迷眞沈妄 淪落於 海 殆似投儕 孽

소燭之殘蛾 墜井之稚子 復鬼 魅跳 天地之精光晦冥 蛇食而豕突 人族之血肉淋 山河破碎於琉况 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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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홍암의 상기한 인용에서는 외견상 일제의 책임은 강하게 추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그가 사회진화론적 사고를 가졌던 것과 관련이 있다 외세의 침략성은 당연한 것으로 전제돼

있었으며 앞의 인용에서는 이를 로 묘사하고 있다鬼魅



홍암 나철의 종교민족주의

단군교 대종교 중광은 이같은 문제의식과 상황인식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면 단군교의 중광이 어떻게 국가 민족의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또

왜 고유종교의 부활이 긴급하다고 보았는가 이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

계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홍암이 남긴 글과 대종교 주변의 문헌을 통해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대개 세 가지 방면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의 논리는 민족적 정체성을 정립하는 과제와 관련하여 단군교대종교

가 핵심적 의의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다 대종교는 민족공동의 조상인 단군을 숭

앙하는 종교였다 조상을 잊고 망본배원 하는 자가 자기를 지키고 발전할 수 없

다는 단군교포명서 류의 인식은 내외의 도전을 극복하고 집단적 차원의 공동발｢ ｣

전을 도모함에 있어서는 집단성원들의 동질적 정체성인식이 중요하고 그같은 동

질성은 공동체의 단일한 뿌리에 대한 각성이 수반될 때 보다 강력한 것일 수 있

다는 점을 생각할 때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논리이다 대종교에서는 단군의

자손이라는 단일민족론 동조동근의식이 민족내부의 다양성과 이질성들을 극복하

는 과제와 관련하여 그 당위성과 가능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단군교의 가르침 내용이 시대적으로도 적실성을 갖는다고 본 것 같

다 대종교에서는 국조숭앙이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종교 윤리적인 메시지를 제시

한다 그리고 그 같은 교리내용이 와 을 쓸어내고苦暗世界 殺伐風塵 一體愛合

하는 도덕세계 를 열어 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물론 홍救人濟世

암은 대종교의 어떤 교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민족을 구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체

계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고 더구나 시대의 과제를 위하여 정치사회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로까지 나아가지도 않았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삼진귀일을 통하여

이상적 인격을 이루고 사회윤리적으로는 애합종족 과 도덕평화 를 추구하는 교

리사상을 실천함으로써 그같은 과제는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 같

다 홍암이 단군의 교화를 잊은 것에서 민족적 약화의 원인을 찾은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에는 대종교를 나 으百敎之祖 百敎之宗

로 생각하고 대종교를 통하여 종교를 통합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는 관점도 작

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세상의 주재자인 천제 단군의 보살핌을 기대하였다 단군은 천지를

창조하고 주재하는 절대자이자 민족적 조상신이요 수호신으로의 의미를 가진다



이 절대자에게 보살핌과 원호를 기대한 것은 종교인에게는 당연한 일일 것이다

실제로 천신 한배검에 대한 각종의 제례행사에서는 민족을 고난에서 해방시켜줄

것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줄 것을 기원하는 원도문들이 바쳐져왔다

홍암의 대종교 인식.Ⅲ

대종교는 홍암에게 있어서는 민족부활을 기약하고 구세제인 의 이상을 달성하

기 위하여 제시하는 대안이었다 그러나 대종교는 엄밀히 말하여 홍암이 창립한

것이 아니다 홍암의 대종교는 다만 단군에 의해 창시된 고유의 천신교를 부활시

킨 것이며 그것도 백두산에서 먼저 단군교를 포명한 백봉으로부터 전교의 사명

을 받은 데서 비롯된다 대종교에서도 홍암은 대종교의 교조가 아니라 중흥조

라 부르고 있고 년 월에 대중적 포교를 시작한 것을 개교나 창립이 아닌

이라는 이름으로 지칭한다 여기에서는 홍암이 대종교를 어떻게 이해했던지重光

하는 것에 대하여 살피고자 한다

홍암에 의하면 대종교는 첫갑자 상달상날 상제 한배검이 한밝뫼 백두산 박달

나무 아래 내려와 하늘을 열고 교를 세운 데서 비롯된다 단군은 대종교 개교

의 교조인 동시에 한민족 최초의 국가인 조선을 건국한 국조이고 또 민족의 원시

조로도 인식된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조화주환인 교화주환웅 치화주단군로의

삼신의 신격을 일체로 통합하여 갖고 있는 삼신일체의 신앙대상천신이기도 하다

홍암은 세상의 모든 인류는 하느님의 창조물로서 이며 나반과 아만이라는天民

이름의 태초의 두 남녀로부터 갈려나갔다고 이해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

나철은 스스로 년에 백두산에서 단군교포명서 를 발표했던 백봉의 단군교의 교인을 자｢ ｣

처했으며 백봉을 제 세 대종사로 상정하고 자신은 백봉의 뒤를 이은 제 세 대종사 로 지칭

하기도 했었다 대종교에서는 년 백두산에서 결성된 백봉의 단군교단이 홍암에게 차에

걸쳐 전교의 사명을 촉구하였고 그후 홍암 스스로도 개월간의 주야 원도 끝에 한배검으로부

터 의 묵계를 받았다고 설명한다大道佈明

대종교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서는 홍암이 자결 직전에 남겼던 중광가 와 단군교포명서 를｢ ｣ ｢ ｣

참조함

이 사건을 대종교에서는 개천이라 부르고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단군의 건국보다 년 앞

서는 시기의 일로 본다



홍암 나철의 종교민족주의

민족 배달족 은 천신 단군한배검의 을 직접 계승한 종손민족이라 생각하였다聖血

또 천하의 는 백두산에서 단군이 개창한 천신교 에서 분파되어 나萬道 萬敎 倧道

갔고 따라서 대종교는 으로 인식한다百敎之祖 百敎之宗

이 단군이 개창한 천신교는 한민족의 고유종교로서 최치원이 유 불 도 삼교ᆞ ᆞ

를 포함하였다 한 현묘지도 풍류도를 비롯하여 우리 역사 속에 보이는 많은 문

화전통들이 이 고유종교의 흐름을 이은 것으로 말한다 홍암에 의하면 단군에

의한 고유종교는 동방 제국가의 역사 속에서는 대천교 부여 숭천교 신라 경천

교 고구려 대도진종 발해 임검교고려 주신교 만주 등과 같은 이름으로 갈려

갔다고 이해한다 이 고유종교는 홍암에 의하면 한국사 속에 연면히 이어져오다

가 유교 불교가 들어오면서 풍조에 밀려 쇠퇴하였다 그러다가 고려忘本敬他ᆞ

원종때 몽고의 침입으로 교맥이 끊겼고 조선조 세조 예종때는 금서정책으로 문ᆞ

헌까지 다 소멸되었다고 말한다 이 고유종교가 세상에 다시 모습을 보인 것이

백봉의 단군교인데 홍암은 백봉으로부터 전교를 위임받고 또 스스로 묵도를 통

하여 계시를 얻어 대종교 중광으로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설명한다

홍암이 년 월 처음으로 중광할 때의 교명은 백봉의 단군교포명을 계승하

여 단군교로 했었다 그러나 홍암은 한일합방이 임박한 년 월에 교명을 대

종교로 바꾸었다 이란 한검 의 한자표기로서 박달임금으로 표기되는 단군大倧

칭호 이전의 순수 삼신일체 한얼님을 뜻하는 칭호라 하며 대종교는 단군이 창립

할 때의 교명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대종교로의 개명은 본래의 명칭으로 돌아

간 것이라는 얘기인데 교단에서는 이같은 교명변경은 단군은 일제가 기피하는

명칭이므로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피하고자 한데 목적이 있었다고 말한다 단군

교라 하면 단군국조를 숭앙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애국단체로 인정하여 감시

와 탄압을 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교단을 지키자는 고려하에 단군 두자를 표면에

서 뺀 것이라는 것이다

중광가 장 장까지는 우리 역사 속에 보이는 철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그에는倧門靈｢ ｣

압 부루부소삼랑 고시신지 배천생여수기 문박씨신명왕천왕랑아西 后 彭元輔 王祖明 王受兢

란불 동명왕 거서간 신라 부시조 김춘추 을지문덕 명림국선 김생 발해고왕 고려태조 최山上王

치원이규보대야발임아상이태조 백봉 등 여러 인물의 일화가 소개되고契丹主女眞帝仁祖

있다

대종교중광 년사 쪽  



아무튼 홍암은 한민족이 고유종교 대종교를 저버린 것에서부터 민족의 침체가

시작되었다고 보았고 이 대종교는 그가 당시 시대와 과제에 대하여 제시한 대안

으로의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교리의 중요부분만 소개하기

로 하겠다

대종교의 신앙대상은 삼신일체의 한얼 신 의 천조신단군한배검이다 환神 古字

인 환웅 환검은 단군 의 신을 분칭한 것으로 각기 조화주 교화주天祖 一位ᆞ ᆞ ᆞ ᆞ

치화주로의 자리에 있다 이들 자는 나누면 이지만 합치면 일 뿐이다一神

대종교이론에는 삼일철학으로 불리는 특유의 사유체계가 있다 이는 말하자면

완전한 것은 가지의 요소로 구성된다고 보는 본체는 하나지만 그 작용은 가지

로 나타난다고 보는 사고방식으로 가령 은 의 으로一神 造化 敎化 治化 三神ᆞ ᆞ

구분되고 이는 다시 우주만상의 존재와 인식과 기치의 제 측면에서 性 命 精ᆞ ᆞ

의 과 의 의 의 등의 과三眞 心 氣 身 三妄 感 息 觸 三途 天 地 人 三才ᆞ ᆞ ᆞ ᆞ ᆞ ᆞ

으로 분화되어 나뉜다고 보는 것이다

종교로의 대종교의 궁극적 목적은 흔히 로 세 참함으로 하나에 돌三眞歸一

아간다 요약되며 하여 영원한 쾌락을 얻는 것이返妄卽眞 性統功完 永得快樂

라 부연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止感 調息 禁觸ᆞ ᆞ

의 가지 수양법을 지켜야 한다 이때 지감법은 마음 공부이고 조식법은 공心 氣

부이며 금촉법은 몸 공부에 비유된다 대종교의 이들 이론은 상당히 어려운身

바 있는데 경전 회삼경 에서는 불교의 은 대종교의 지감법이고明心 見性法  

신선도교의 는 대종교의 조식법이며 유교의 은 대종교養氣 煉性法 修身 率性法

의 금촉법 이라고 설명한다

대종교가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실천규범은 홍암이 제시한 敬奉天神 誠

의 대종지 로 요약될 수 있修靈性 愛合種族 靜求利福 勤務産業 ｢ ｣

다 이중 천신을 공경할 것과 을 닦을 것을 요구하는 과 는 순수한 종靈性

이 삼일철학은 말하자면 우주의 생성과 운행원리 및 인간본성의 구조를 본체 과 작一 三

용의 관계속에서 설명하는 사상으로 이에 대해 살핀 글로는 유병덕 나철의 삼일철학 한｢ ｣  

국민중종교사상론 시인사 가 참고됨 

대종교요감 대종교총본사개천 쪽에서는 개인으로는 범인을 바꾸어 철인이 되게  

하는 법이요 사회로는 부조리한 사회를 정화하여 천국으로 되게 하는 것 이라 설명하고 있다

회삼경 해석종경사부합편 쪽三我 考｢ ｣   



홍암 나철의 종교민족주의

교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으며 과 와 항은 사회윤리적이고 현실생활과

관련된 지침이라 할 수 있다 그중 애합종족은 공동체를 통합하기 위한 원칙

으로 사랑이라는 덕목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정구이복은 신비적 기복

론이나 공리공론에 빠지지 말고 현세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촉구한 것이며 근무산업 은 특히 경제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요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종교는 민족을 차적 구원대상으로 삼는 민족종교로의 측면과 인류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종교로의 측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민족종교로의 측면에서

는 신앙대상을 말할 때 국조 족조 교조로의 단군이 강조된다 한민족은 단군의 자

손으로서 천손이라는 인식이 있으며 단군은 조상의 의미가 내포된 한배검 天祖

으로 불린다 대종교인들들은 자신들의 정치사회적 목표를 배달나라 의 회神 檀國

복이라 묘사해왔다 홍암은 만주로 총본사를 옮긴 후 역사상의 민족적 위인들

을 제사하는 를 설치 하였는데 배사된 주인공은 부루대왕 부여대왕古靈祠

원보팽우 상신고시 사관신지 예국군여수기 남해장 배천생 해모수대왕 혁거세

대왕 동명성제 발해태조고왕 대금태조황제 비서압신후 동신성모 등으로 모두

민족사상의 건국조이거나 위인으로 꼽히는 인물들이었다 발해태조와 금태조가

포함된 것은 만주족까지 단군 혈손 에 포함시키는 홍암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보편종교로의 대종교는 천신 한얼을 신앙대상으로 하며 등天 神主 帝

으로도 지칭된다 삼일신고 신사기 를 비롯한 대종교의 경전들에서는 단군이ᆞ｢ ｣ ｢ ｣

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다만 앞에 말한 보편적 칭호들만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

경전은 보편적인 창조주 천신과 인간 구원 진리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며 민족의

범위를 넘어서서 보편적 인간의 완성과 구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경전 신｢

대종교중광 년사 쪽  

이 단국은 에서는 배달나라 이라는 말로 나오는데 단군에 의해 건국된 민原本神歌 倍達國｢ ｣

족국가를 지칭하는 말이다 홍암은 단국의 부활 같은 정치적 언급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지

만 단국의 부활은 대종교인들의 궁극적 관심사였다 일제가 임오교변 때 대종교를 탄압

할 때도 대종교는 반도와 만주를 일본으로부터 탈취하여 배달국단국이라는 한민족의 독립국

가를 재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국체변혁을 추구하는 단체라 규정됐었다 임오순교십현실록 

대종교총본사 쪽 참조 

대종교중광 년사 쪽祭古靈祠祝文｢ ｣   



사기 에는 천지창조과정과 인류탄생과정이 적혀있는데 이때 탄생되는 은九族｣

모든 피부색을 가진 인류 전체이며 나반과 아만이라는 태초의 두 남녀를 시조로

하는 것으로 설정되어있다

대종교는 민족종교의 성격과 보편종교의 성격을 아울러 갖고있는데 홍암의 인

식에서도 이 두 가지는 좀 모호하게 섞여있다고 할 수 있다 가령 일반 포고문

같은 데서는 민족적인 단군을 내세우고 경전과 같은 진리서에서는 우주적 한얼

님을 내세워서 특수성과 보편성을 적절히 알맞게 사용하였다고 하겠다 홍암이

교단의 직원은 국적을 한국으로 바꾸어야만 선임될 수 있는 것으로 봉교과규 에｢ ｣

서 정한 것은 민족종교로의 성격을 인식한 결과이다 그러나 홍암은 대종교를

보편종교로 부각시키고자 하는 뜻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가령 교명을

단군교 로부터 대종교로 바꾼 것이나 정교분리를 천명한 것 등은 이 같은 의도

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암은 고유종교로의 대종교를 으로 보는百敎之祖 百敎之宗 인식을 가지

고 있었다 온세상의 종교가 대종교에서 갈려나갔고 교리상으로도 모든 종교의

원리를 종합해서 갖고있다고 본다 중광가 에서는 동방역사 속의 대천교 부｢ ｣

여 숭천교신라 경천교 고구려 임검교 고려 주신교 만주 등이 다大道眞倧

단군교에서 갈려간 것이라 말한 후 유 불 도와 예수교 회교에서 숭배하는 대ᆞ ᆞ ᆞ

대종교총본사 쪽神事記 造化記 解釋宗經四部合編｢ ｣   

신철호 한국중흥종교교조론 쪽  

봉교과규 에서는 입교한지 년 미만이면 교리를 선전하거나 교무에 참여하는 권리가 없고｢ ｣

비록 년 뒤라도 국적을 옮기지않으면 본교 직원의 선임은 불가능하다는 제한이 덧붙여져

있어 홍암의 대종교가 한민족의 한민족을 우성 구원대상으로 하는 민족종교임을 분명히 하

고 있다 이 조항에는 고구려 및 발해의 구강내인은 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규정도 덧붙

여져 있는데 이는 만주지역을 단군이래의 구강으로 생각하고 만주족을 단군의 자손으로 보는

대단군주의적 인식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봉교과규 에서는 또 비록 우리의｢ ｣

동포형제자매라 해도 만약 국적을 바꾼 자는 동포로 대우하지 않되 만약 사세부득이 하여 타

국의 국적에 든 자는 아령 청령 미령의 거주인 같이 마땅히 참작할 것을 규정하기도 하였ᆞ ᆞ

다 대종교중광 년사 쪽奉敎課規｢ ｣   

대종교중광 년사 쪽 쪽與日本總理大 書 與朝鮮總督寺內書｢ 隈 ｣   ｢ ｣

대종교는 특히 자신의 교리가 유불도 삼교의 요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며 유불도는 대종교

로부터 갈려나갔다고 생각한다 대종교에 의하면 유불도는 대종교의 교리 진리를 각각 부분적

으로만 취하여 발전시킨 불완전한 종교사상이라 이해된다 이에 대해서는 정영훈 대종교와｢

유교 동양철학연구 집 동양철학연구회 참조｣   



홍암 나철의 종교민족주의

상들도 모두다 실상은 같은 한배빛이라 말한다

이와 같은 입장은 이미 최치원의 난랑비서 에도 표명된 바 있다 곧 나라에｢ ｣

현묘지도가 있는데 유 불 도 삼교의 종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적고 있ᆞ ᆞ

는 것이다 그러나 난랑비서 에서는 수양과 실천의 측면을 말한 것인데 대하여｢ ｣

홍암은 절대자의 동일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 홍암은 우주의 주재자는 하

나의 한배님 인데 각종교에서 서로 달리 부르는 것일 뿐이라 말하고 있는天祖神

것이다 타종교와 타민족에 대해 편견을 갖지말고 동등하게 대할 것을 요구하는

홍암의 개방적 사유는 이같은 대아적 종교관 과 연관되어 있다 대종교가 현대

의 종교다원주의 상황에서 요청되는 신관 종교관을 타종교보다 앞서서 제기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같은 점들을 주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홍암은 이 대종교를

통하여 세계와 종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몇 가지 대목을 인용해보자同輝同化同歸

모질다 큰 불쌍타 동포주검 피비와 비린 바람 빛을 다 쓸고歐洲 亂 黑暗

한 받어 부를 때 한 빛 전세계 하되好生 天意 道德平和 天神道 明明 同輝

하라 에 한 문명시대 중창하여 태記 四子言志 奉敎者 出班言 幸逢 天神敎

백산 하에 다시 건축 다 다檀木 總敎宮 世界各敎 歸一 天下各族 同化

천왕봉 넷 꽃송이 한 휫파람 열린 날 동방사람 다仰天吼 神山靈境 回頭

하는 한검 앞에 큰 도덕 에 어서어서 다任走 迷途人 生活方 生活路 同歸

물론 이상과 같은 것은 하나의 희망사항이자 포부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대종

교를 통하여 살리기 좋아하는 하늘뜻을 받아서 한 받어 를好生 天意 道德平和

이루겠다고 다짐하는 대목이다 중광가 자기의 교리와 진리를 포교함에 있｢ ｣

어서도 홍암은 그 방법과 과정 역시 호생의 원리와 도덕평화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찾아보라 가닭가닭 한배빛 에 석가에 의道淵源 仙家 天仙宗祖 帝釋尊崇 儒氏 上帝臨汝 耶蘇

의 와 의 실상은 한 한배님 중광가 대종교중광 년사 쪽耶和華 回回 天主信奉 ｢ ｣   

신철호 한국중흥종교교조론 쪽  

강돈구 한국 근대종교와 민족주의 집문당 쪽  

중광가｢ ｣

중광가｢ ｣

중광가｢ ｣



애합종족론과 도덕세계론.Ⅳ

여기에서는 홍암의 종교민족주의가 갖고있는 사회윤리사상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이 문제는 대종교의 사상중 사상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할救人 濟世 濟世ᆞ

수 있다 그런데 사회와 세상에 대한 홍암의 비전을 살필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그는 현실에 대한 구체적 비판을 의식적으로 억제한 듯한데 이는 뒤에 살

필 정교분리론과 관련이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결 직전에 남긴 유서에서는

세상에 대한 비판적 발언들이 많이 담겨 있어 현실세계에 대한 그의 심회를 짐작

하게 한다 그는 에서 현실세상을 요 살벌풍진 이라 묘사했으離世歌 苦暗世界｢ ｣

며 무상한 저 세법을 개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도덕

세계 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이상사회에 대한 홍암의 표현을 좀더 인용해보자

만덕문 들어가서 인간선악 여짜올 때 간사코 악독한 자 용서없이 다스리

며 코 착한 사람 하여 다 케 쓸어내고 새正眞 保全 旺盛 殺伐風塵 道德世界

로 열어보세

상제께 호소하여 을 새로 열어 한나라 한 로 큰 지구를 통할케天國 神敎

너 나를 한집에 한 세계 한 빛에 만만대大小强弱 一體愛合 道 天民同樂

여기에서 말한 도덕세계란 힘과 돈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도덕적 원리에 의해

조화되는 세계를 가리킬 것이다 간사하고 악독한 자가 다스려지고 착한 사람이

보전되며 침략과 지배욕으로 점철되고있는 살벌한 세태가 사라진 말그대로 도덕

에 의해 규제되고 통합되는 세상일 것이다 크고 작고 힘있大小强弱 一體愛合

고 약한 자들이 모두 함께 사랑으로 통합함 이나 하늘이 낸 백성이 모天民同樂

두 함께 즐김 같은 말은 이 도덕세계론을 보충해주고 있다 할 수 있다

이 도덕세계론은 홍암의 사회사상과 관련하여 주목할 대목인데 그러나 그가

이상사회의 모습과 그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 이상사회는 다른 곳에서는 이라는 말로도 불리며 민족적神國 天國

절 대종교중광 년사 쪽離世歌｢ ｣   

중광가 대종교중광 년사 쪽｢ ｣   



홍암 나철의 종교민족주의

색채를 보다 강하게 넣어서 배달나라이라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역시 종檀國

교영역을 고수할 것을 표방한 홍암이 그 구체적 그림을 제시한 적은 없다 그 실

천방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실천윤리에 대해서는 교인들에게 행동

지침으로 제시한 봉교과규 나 자결시 남긴 유언 등에서 그의 주된 관심방향에｢ ｣

대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홍암의 사회윤리방면의 사상중 특이하면서 뚜렷한 한가지를 든다면 그의 愛合

론이다 이는 도덕세계를 이루고 공동체를 통합하기 위한 방법 내지 원리에種族

대한 홍암의 처방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대종교 중광후 발표한 대종지 의｢ ｣

번째 항목이 바로 이 애합종족이다 사랑으로 종족을 합하라는 것이다 여기에

서 홍암은 결속과 통합의 매개원리를 사랑 으로 설정하고 있다 사랑해야 할 주

체요 대상으로의 종족 은 작게는 단군의 자손 한민족이겠지만 보다 크게는 민족

을 초월하여 인류전체로까지 확대된다 말하자면 민족일 수도 있고 인류로 읽을

수도 있는데 물론 홍암의 차적 관심사는 민족의 통합에 있을 것이다

홍암은 중광후 교인들에게 생활규칙으로 제시한 봉교과규 와 자결하기 전에｢ ｣

남긴 밀유 등의 도처에서 이 애합종족 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하고 있다 다음과｢ ｣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봉교인은 서로 하며 하되 하고 하여相睦 友愛 患難相救 哀慶相問 如同一家之

하라兄弟姉妹

서로 과 과 과 과 치 말라侵奪 欺瞞 侮辱 誣陷 誹謗

항상 지극한 경외로서 천신을 받들고 지극한 인자함 으로 사람과至仁至慈

홍암이 남긴 밀유 에서는 지극한 정성에 이름은 반드시 우리의 을 써서 하고 후덕한八關｢ ｣

예의를 가르침은 반드시 우리의 를 써서 하며 을 힘써 행하여 먼저 욕심물결을 가라九誓 三法

앉히고 한뜻을 확고히 세워 스스로 깨닫는 문이 열리게 하라 는 유언이 있는데 여기서 삼법

은 의 수양법을 말하며 구서는 에 때 행했다는 가지 맹서止感 調息 禁觸 夫餘古俗 序齒禮ᆞ ᆞ

인 黜不孝 黜不友 黜不信 黜不忠 黜不遜 勉德業 規過失 黜患

등을 가리키고 은 때 썼다는 가지 곧難 成禮俗同歸于厚 八關 八關祭 誓辭 勿殺生

등勿偸盜 勿淫迭 勿忘語 勿飮酒 勿座高床 勿着香華 勿自樂觀聽

가지 규범을 지칭한다고 한다 대종교총본사 대종교요감 개천 쪽  

대종교중광 년사 쪽  

대종교중광 년사 쪽奉敎課規｢ ｣   

대종교중광 년사 쪽奉敎課規｢ ｣   



세상을 구제하라

세상의 권세에 아첨하지말고 구차하다고 업신여기지말라

충효로써 자손을 가르치고 으로써 형제를 사랑하라敦睦

안으로 로 닦고 밖으로 로 사귀라仁智 信誼

게으르거나 놀기만하지 말고 재물과 을 탐하지 말며 훔치고 노략질하淫色

지말라

상제께 호소하여 천국을 새로 열어 한나라 한 로 큰 지구를 통할케神敎

너나를 한집에 한 세계 한 빛에 만만大小强弱 一體愛合 道 天民同樂

세

선심은 활이 되고 악심은 관혁이라 우리 백천만인 활줄같이 바른 선심 곧

은 살같이 한마음이라

홍암의 도덕세계론과 애합종족론은 단군사화에 나오는 홍익인간이념을 생각하

게 한다 홍익인간이념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는 어의 그대로 이웃과 공동｢ ｣

체에 대한 희생봉사를 강조하는 관념이다 흔히 기독교의 박애정신과 유교의 仁

및 불교의 자비에 비유되며 평등 및 민주주의와도 통하는 인본주의적인도주의

적 원리이다 그러나 홍암이 이 홍익인간에 대해 언급한 자료는 찾아지지 않는다

홍익인간이념은 조선조와 한말 일제초기까지 크게 주목되지 않다가 년대의

신민족주의자들에게 가서야 재발견되어 좌우합작 통일민족국가의 구성원리로 정

립되었는데 아마도 홍암도 이 홍익인간이념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아

닌가 생각된다

홍암은 스스로 이 애합종족의 원칙을 실천한 사람이기도 하다 대종교쪽의 문

대종교중광 년사 쪽常克敬克畏 而拜天事神 必至仁至慈 而濟人救世 密諭｢ ｣   

대종교중광 년사 쪽密諭｢ ｣   

대종교중광 년사 쪽密諭｢ ｣   

대종교중광 년사 쪽密諭｢ ｣   

대종교중광 년사 쪽奉敎課規｢ ｣   

대종교중광 년사 쪽重光歌｢ ｣   

원본신가 대종교중善心大弓成 惡心失的成 我等百百千千人 皆大弓弦同善心 直失一心同 ｢ ｣  

광 년사 쪽 

홍익인간이념의 유래와 재발견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것 정영훈 홍익인간이｢

념의 유래와 현대적 의의 정영훈 외 홍익인간이념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홍암 나철의 종교민족주의

헌에서는 그가 행하였던 많은 이적에 대해 전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그가 병

자를 치료하고 가믐을 해갈시키는 등의 기적을 행할 때는 항상 이라는以身代命

문귀를 써붙이고 원도를 행하였다는 것이다 이 말은 이 몸으로써 앓는 이의 목

숨을 대신합니다 또는 군생들의 죄를 이 몸으로 대신하겠아오니 저를 제물로

받으시고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말로 홍암의 삶의 자세를 단

적으로 드러내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홍암은 이 같은 간절한 원

도를 통하여 죽은 이를 살리고 비를 오게하는 등 숱한 이적을 행하였으며 자

기의 몸을 희생하여 병자를 살리고 민중을 살리고자 한 홍암의 자세는 애합종족

이라는 자신의 명제를 실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가 대종교를 포교하기 시

작한 불과 년의 짧은 기간에 만명의 교인을 자처할 정도로 교세가 팽창했던

것은 홍암의 이같은 포교자세와 관련 있다 할 수 있다

홍암은 사회적 모순에 대한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문건을 남

기지 않았다 그러나 민족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는 홍암에게도 당시 사회의 부

조리와 모순은 당연히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회혁명이나 체제개

혁을 촉구하는 대신에 너 나를 한집에 하는 윤리적 규범을大小强弱 一體愛合ᆞ

제시하여 개개인들의 내면을 바꾸는 데 치중하였다 홍암에게 있어 애합종족론

사랑으로 공동체를 통합하라는 교시는 사회를 통합하는 적극적이며 궁극적인 처

방이었을 수 있다 문제는 결국 제도보다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랑의 원

리는 당연히 계급을 두고 차별하는 것을 거부한다 동포는 모두 하나의 형제요

자매일 뿐이다 대종교에서 교인상호간을 형제자매로 상칭할 것을 요구한 것은

이같은 원리를 관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홍암이 행한 이적에 대해서는 대종교중광 년사 쪽 신철호 한국중흥종교 교조론   

홍암 나철 대종사 쪽 참조 

홍암이 자결하면서 자신의 장례절차에 대해 남긴 유언 역시 그의 애합종족의 정신과 관련하

여 해석할 수 있다 그는 유언에서 자신의 시신은 화장을 하고 아주 검소하게 장례할 것을 주

문했었는데 이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남에게 부담주는 것을 싫어한 홍암의 애합종족사상의

또다른 실천이었다는 생각이다 대종교중광 년사 쪽  

차별을 거부하는 홍암의 생각은 구절에 잘 나타나 있으며 중광가 절大小强弱 一體愛合 ｢ ｣

에 나오는 신지비사 풀어라 한 에 구절 속秤錘極器 天下 白牙岡 均等位 萬邦世世 保太平

의 평등관념에도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된다 이들 구절은 사랑과 도덕에 의한 결합과 평등이

라는 공동체원리가 홍암의 이상사회관에 포함되어 있음을 살피게 한다



도덕세계와 애합종족에 대한 신념은 타민족과 타종교를 배척하고 침탈하는 편

협한 자세를 거부하는 홍암의 포용적 입장과 연결되는 것 같다 이러한 태도를

살필 수 있는 대목들을 인용해보자

교외지인이나 역외지인을 대할 때도 반드시 온화하고 공손하고 겸손하고

화기로움으로 하고 혹시 경시하여 업신여기거나 편견을 갖고 봄이 있어서

는 안됨

본국 고래의 충신 열사 영웅 호걸의 신명을 모두 숭경할 것이오 비록ᆞ ᆞ ᆞ

타국의 이나 이라 해도 불경해서는 안된다賢聖 敎門

만일 본교를 하는 사람이 를 위하여 타교에 하여도 금하篤信 廣見益智 入參

지 않을 것이고 또 타교에 입교한 자라도 본교에 입교를 원하면 곧 허가할

지니 대개 우리 대황조의 하신 는 본래 이단을 공격하지 않음寬弘 大度

을 편견을 갖고 보지말고 을 따로 말하지 말라敎外人 域外人

비록 역외인이라도 본교에 원입하면 또한 허가하여 다 교우로서 同視無間

할 것임

상제께 호소하여 천국을 새로 열어 한나라 한 로 큰 지구를 통할케神敎

너나를 한집에 한 세계 한 빛에 만만大小强弱 一體愛合 道 天民同樂

세

다른 민족과 종교에 대한 포용적인 자세는 모든 인류를 하느님이 내신 백성 天

으로 보고 모든 종교를 한뿌리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홍암의 입장과 연결이民

되어있지만 아무튼 홍암의 종교민족주의는 타민족과 종교에 대하여 편협하고 적

대적인 것을 거부하는 종교다원주의나 종교평화론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을 것이다

대종교중광 년사 쪽 이는 의 와 의 를 표함 이라 설入敎儀節 百世親親 義 謙恭友篤 愛｢ ｣   

명된다

대종교중광 년사 쪽奉敎課規｢ ｣   

대종교중광 년사 쪽奉敎課規｢ ｣   

대종교중광 년사 쪽奉敎課規｢ ｣   

대종교중광 년사 쪽密諭｢ ｣   

대종교중광 년사 쪽奉敎課規｢ ｣   

대종교중광 년사 쪽重光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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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분리론.Ⅴ

홍암의 종교민족주의와 관련하여 하나 더 살필 것은 홍암이 자주 발언했던 정

교분리론에 대한 문제이다 홍암은 창립직후부터 정치에 관여하지 말 것을 자주

교시했었다 중광과 동시에 발표한 에서부터 반드시 본분을 지키고奉敎課規｢ ｣

관청의 와 을 공경하여 좇으며 각자 맡은 일에 진력할 것 을 촉구하였賦稅 役徭

다 조선의 국운이 어두워지면서 정치와 거리를 둘 것을 요구하는奉敎課規｢ ｣

교시가 잦아지는데 홍암은 중광한 해 말에 발표한 에서는 금년 초봄歲暮所感｢ ｣

부터 정치사상이나 관리와의 교섭을 사절하고 사회의 일에 간여하지 않고 폐문수

도할 것 이라 선언하면서 대종교가 우리 역사속에서 전폐되었던 이유는 정치에

관여했었기 때문이라 진단하고 가 엄정분리된 뒤에야 종교의 진리가 하政敎 著發

고 사람의 이 심화된다고 설파하였다眞誠 정교가 분리돼야 한다는 언명은 한

일합방조약 체결이 임박한 시기에 교인들에게 교시한 에서 좀더 구체화하四愼｢ ｣

였고 이같은 원칙은 자결시 남긴 유언에서도 재확인되고 있다

홍암의 이같은 정교분리론은 일단 일제의 권력을 인정하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민족주의적 색채가 다른 어떤 종교보다 강한 대종교의 성격과 관련

하여 다소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홍암의 정교분리론은 모처럼 일으켜 세운

고유종교와 대종교단을 정치적 풍파로부터 보호하려는 전략적 고려의 산물이었

다는 점에서 우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대종교는 본래 단군을 조화 교화 치화의 기능을 수행했던 존재로 상정하는ᆞ ᆞ

데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의 구원이나 완성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을 정치적으로

구현하고 실천하는 데로까지 관심이 미치고 있다 홍암을 비롯한 대종교 중광

대종교중광 년사 쪽  

는 시국에 무관하니 함 에 주의하여 가 없게함敎 安身立命 四愼 新法 犯科 四愼｢ ｣ ｢ ｣

마음대로 행동하여 정치에 간섭하지 말고 분별없이 행동하여 법률을 범하지말라 密諭｢ ｣

홍암은 대종교가 종교 본령의 영역을 벗어나서 정치적 문제제 섣불리 참여하는 것을 경계하

는 발언을 자주 하였는데 에서 말한 교문을 빙자하여 일을 저지르지 말고 교중을 앞密諭｢ ｣

세우고 세상일을 다투지말라 한 교시같은 것이 그것이다

또 대종교인들의 단군에 대한 회고에는 단군이 제시하고 실천한 것으로 얘기돼온 착한 와道

어진 에 대한 흠모가 뒤따랐으며 단군가 절 이는 당연히 현실정치에 대한 비판의식政事 ｢ ｣

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에 참여한 이들의 성향 또한 민족운동에 전념하던 애국지사들로서 개인적 구원에

연연할 사람들이 아니었으며 그런 점에서 대종교는 어느 종교보다 정치지향적일

수밖에 없었다 대다수 대종교인들의 궁극적 관심사는 배달민족의 이상적 자주독

립국가인 단국 을 현실적으로 재건하는 데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종교는

고유종교대종교의 성쇠를 민족국가의 흥망과 연결지어 생각하였다 단군교포명｢

서 의 기본논리가 그러하였거니와 대종교인들에게 대종교의 존립이유의 제 조는｣

민족발전자주독립이라는 과제와 연관되어 설정되었다 민족의 자주독립을 추구

하는 본질적 속성은 민족을 말살하고 식민지로 영유하려는 일제와 동거할 수 없

었다

그러나 이같은 목표와 관심사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일은 조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렇지않아도 단군이 가지는 민족적 의의와 홍암과 지도자들이

갖고있던 반일사상이 노출되어 있는 터에 교단이 민족독립문제를 공개적으로 제

기해서는 일제의 탄압 앞에 교단의 존립과 포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은 실천적 관심은 숨기고 은폐해둘 필요가 있었다 홍암에게 있어 교단이 문

을 닫는다는 것은 민족의 소멸과 같은 의미가 있는 중대사였다 그리하여 홍암으

로서는 식민당국의 의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처가 필요하였으

며 그의 초기 언행에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고 근중히 산업과 에나 몰두하利福

며 관헌의 징세 부역 요구에 협조하라는 식의 얘기들이 자주 나오는 것은 이같ᆞ

은 전략적 고려의 산물이었다 할 수 있다

교명을 단군교에서 대종교로 바꾼 데에도 이같은 고려가 포함돼 있었다는 것

이 정설이다 홍암은 이같은 공적 천명들을 앞세워서 대종교는 정치와 상관없

는 순수종교라는 논리로 일제를 상대로 하여 합법적인 포교권을 인정받으려 하였

다 년 일제가 종교통제안을 공포하고 모든 종교는 설립연원에 따라 포교허

가를 받을 것을 강요하였을 때도 홍암은 예측했던 시기가 도래하였으니 至誠解

함이 가하다 고 생각하고 일제가 제시한 신교포교규칙 에 따라 신청서를 제決 ｢ ｣

출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홍암과 대종교의 포교를 허가하지 않았다 다른 군소 신

앙단체는 모두 서류를 접수하면서도 대종교에 대해서만은 가 아니라는 이유神敎

교단측에서는 교명을 바꾸고 정교분리를 천명한 것은 모두 일제의 경계심을 풀고자하는 전략

적 고려의 산물이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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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신청서류를 각하하고 교내외활동을 금지시켰던 것이다 홍암으로서는 타협

적 현실노선이었겠지만 일제는 그마저도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다 홍암 이후에도

대종교 지도층은 한편으로는 정교분리론을 내세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천신신앙

으로의 순수종교라는 설명을 앞세워서 만주의 군벌과 중국정부 및 일제와 만주국

당국을 상대로 하여 합법적 포교권을 얻으려 하였지만 대종교의 그같은 시도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정교분리론은 일제식민통치하에서 포교활동을 전개하던 모든 종교가 견지하던

원칙이기도 하였다 일제도 통감부 설치 이래 정교분리를 강조하였고 일제하의

대부분 종교들은 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바른 해석일 것이다 일

제의 정교분리론은 종교가 항일세력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데에 의도가 있었

다 할 것이다 이 같은 일제하의 종교들이 일제의 종교정책을 수용한 것은 식민

통치를 방관 묵인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제하 종교들의 정

교분리론은 무단적 식민통치하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측면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종교쪽에서는 식민당국의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라는 의미도 가

지며 일제와 맞서 싸우기보다 일보 후퇴해서 자주독립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우

회전술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대종교와 홍암의 정교분리론은 특히 그

같은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홍암의 정교분리론은 일제치하에서의 교단생존과 포교를 염두에둔 전략이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영역과 구분되는 종교적 영역의 독자성에 대한 나름대

대종교중광 년사 쪽  

홍암의 정교분리론이 대종교의 사상적 풍성화와 사회활동의 폭을 제약한 것도 사실인데 대종

교인들중에는 정교분리라는 교단의 공식적 입장에 이의를 제기한 이들도 있었다 가령 신백우

같은 이는 사회적 내지 실천적 현실과 괴리된 윤리적 종교적 가치는 무의미하다는 전제하에ᆞ

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신백우는 대종교인이면서도 조선공산당에도 참여했던 진보政敎相助論

적 성향을 가진 민족운동가였다 경부 신백우선생기념사업회 편 쪽耕夫申伯雨  

참조

강돈구 한국근대종교와 민족주의 쪽  

한용운의 불교유신론에도 정교분리주장이 보이는데 이는 일제가 조선불교를 관제어용화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한 방어논리라는 성격이 짙다 그런데 홍암의 정교분리론에도 이같이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가령 당시 일제와 친일파는 단군과 천조대신을 묶어서 함께 숭앙함으

로써 내선일체 의 식민지배논리를 보강하려 하고 있었는데 홍암의 정교분리론은 그같은 공

작을 애초부터 거부하는 의미가 있었다



로의 인식이 깊어진 것과도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말하자면 홍암의 정

교분리론을 민족적 저항적 성격을 숨기고 대종교가 갖고있는 보편적 성격을 내

세워서 합법적인 포교공간을 확보하고자하였던 전략적 사고의 산물이라는 측면

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대종교의 종교적 보편적 측면에 대한 각성이 제고되면서

그 방면에서 활로를 찾고 발전해갈 생각을 천명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대종교인들에게 있어 궁극의 관심이 민족의 자주독립 곧 단국의 부활에 있었지

만 홍암은 적어도 공식적 문건에서는 자주독립이나 민족부활을 위하여 궐기할

것을 직접적으로 촉구하지 않았다 그는 시종하여 종교의 본령을 지킬 것을 강조

하였으며 자결 전에 교인들에게 남긴 유서에서도 참 믿음에 큰 공 세워 에神國

서 다시 만날 것과 한 마음에 하여 에서 함께 즐길 것을 권고하였다性通 天宮

홍암이 제세구인 천민동락 도덕세계와 같은 종교보편의 용어를 자주 사용한ᆞ ᆞ

것도 이 측면에서 이해해야 할 대목이다

종교의 보편적 본령에 대한 자각은 교명을 단군교로부터 대종교로 바꾸는 과

정에도 일정하게 관여한 것으로 생각되거니와 홍암의 정교분리론에 대해서는 좀

더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대종교는 운명적으로 민족적일

수밖에 없었다 보편적 명제를 주창하고 있지만 한민족의 국조를 교조로 상정하

는 고유종교를 표방하는 데다 한민족을 중심으로 한 세계인식을 교리 내에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종교인들의 정서 또한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에 가까웠으며 강

한 민족의식에 토대하여 민족부활에 대한 신념을 갖고있었다 한국을 식민지로

영유하기 위해서는 민족적 자긍심이나 소속의식이 소멸돼야 한다는 것을 알고있

는 일제 식민당국이 그같은 사실을 모를리 없었다 일제가 대종교의 포교를 불허

하고 탄압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할 수 있다 식민치하에서 대종교가 보편종교

로 발전하기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홍암의 정교분리론을 말함에 있어서는 두 세가지 문제가 더 고찰될 필요가 있

는 것 같다 하나는 홍암이나 대종교인의 궁극적 관심이 정치로부터 떠날 수 없

다고 할 때 홍암과 대종교가 생각한 이상국가 내지 이상적 정치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지 하는 것이다 이는 앞장에서 말한 도덕세계론이나 애합종족론 같은

대종교중광 년사 쪽離世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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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암의 사회이론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다 또 대종교인들은 자신들이 꿈꾸는 나

라를 배달나라 이라 불렀거니와 이 단국에 대한 대종교인들의 생각도 좀더檀國

구체적으로 사례조사와 함께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이 대목에서 필자는 일제하 대

종교인들에게 이 일반적으로 공유되어 있었고 조소앙의 삼균주의에서 보一民 論

이는 론이 삼일철학의 연장선 위에서 역시 공유되어 있었다는均權 均富 均智ᆞ ᆞ

점도 언급해두고자 한다

근대 한국민족주의를 평가하는 두 척도도 흔히 지적되는 것이 반제 민족보전과

반봉건 근대화라는 지표인데 이 두가지 척도를 가지고 홍암의 종교민족주의를

평가해보는 문제도 이 장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 하겠다 이 두 척도중 반제 민

족보전이라는 기준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한말의 사

상적 흐름 가운데 홍암의 사상과 대종교의 노선은 가장 민족주의적 색깔을 분명

히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홍암의 사상은 중세기이래의 소중화적 정체성으로부터

명백히 이탈해 있었으며 이점은 위정척사파나 동학계 그리고 동도서기류의 개

화파들이 아직 소중화적 세계관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것과 구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홍암에게 있어 지키고 보전해야 할 대상과 투쟁해야할 주체는 명백

히 조선민족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반봉건 근대화 민주화라는 과제와 관련해서도 홍암과 대종교는 같은 편에 서있

었다고 할 수 있다 홍암과 대종교는 출발시기부터 군주와 국가를 명확히 구분하

고 민족과 국가를 구분하는 근대적 인식에 토대하고 있었다 대종교의 국가관은

명백히 민족의 국가라는 근대적 국민국가사상에 토대하고 있었으며 성원들간의

평등성 동질성에 대한 인식에서도 앞서있었다 단군의 같은 자손이라는 동포의식

은 계급을 초월한 평등한 관계를 상정하고 있었고 실제로 홍암은 교인들을 서로

필자는 조소앙의 삼균주의나 안재홍의 신민족주의 그리고 안호상의 일민주의는 대종교적 정

치이론이라 부를 수 있는 성격을 갖고있다고 본다 이들 세 이론은 모두 민족고유의 정치이론

을 구체화시키고 계승한 것을 자처하고 있다 또 정치 경제 교육의 방면에서 균등한 조건ᆞ ᆞ

이 마련되어야 통일이 이룩될 것이라 보고 이같은 조건을 마련하는 것을 통일국가의 주된 기

능으로 본 점에서도 같은데 이 균권 균지균부론은 대종교 삼일철학의 조화교화 치화 기능에

해당하는 것이다 참고로 안재홍과 안호상은 대종교인이었고 조소앙 역시 대종교단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영향받았던 철저한 단군민족주의자였다 이에 대해서는 정영훈 단군민족주의｢

와 그 정치적 성격 한국정치학회보 집 호 참조｣   



형제자매로 부를 것을 교시하였다 단군이래의 반만년 민족사의 견지에서 역사를

평가하는 민족주의사관은 왕토관념과 충군의리 존왕사상으로 무장해있던 보수세

력 및 정권 왕실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같은 지향

은 성격상 국민주의혁명의 논리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홍암은 정치적 문

제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홍암사상의 근대지향적 성격과 관련하여 하나 더 언급할 것은 그가 대종지｢ ｣

에서 강조한 근무산업 정구이복과 같은 교시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것이다 홍

암은 전통지식인이 갖고있던 탈실리 명분주의나 농업중시사상에서 벗어나 경제

적 근대화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있었던 것 같다 이는 그가 한말의 애국계몽

운동에 참여하면서 식산흥업론 류의 문제의식에 공감한 결과라고도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 대목은 홍암 사상의 근대적 지향과 관련하여 언급되어야 할 대목이라는

생각이다 이런 점들은 홍암의 종교민족주의사상이 반봉건근대화민주화라는 과제

와도 호응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맺음말.Ⅵ

이 논문은 홍암 나철의 대종교운동을 종교민족주의라는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

이 점과 관련하여 대종교의 사상이 반제적 성격은 강했지만 구질서 개혁과 반봉건의 측면은

취약했던 것처럼 평가했던 종래의 일부 견해는 강돈구 한국 근대종교와 민족주의 쪽  

서영대 한말의 단군운동과 대종교 한국사연구 호 한국사연구회 쪽 수정될｢ ｣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종교는 현실정치에 대한 비판은 전략적 차원에서 자제하고 있었지만

그 교리가 지향하는 바는 앞시대의 질서를 뒤집는 쪽으로 나가고 있었다고 봐야한다 대종교

가 반봉건의 정치사회적 구호를 전면에 내놓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점이 균형있게 평

가되기 위해서는 조선이 일제에 망하기까지 국내에는 구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시민혁명론을

제창한 세력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말의 단군운동이 국민주의

적 지향과 결합되었다는 것은 정영훈의 근대 한국에서의 단군민족주의 한국민족운동사연｢ ｣  

구 집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을 참고할 것 

한영우교수는 대종교가 신민회 계통의 새로운 역사인식을 종교의 차원으로 극단화시킨

것이 바로 대종교라 규정한 바 있는데 한영우 한말에 있어서의 신채호의 역사인식 단재｢ ｣  

신채호선생 탄신 주년 기념논총 쪽 주지하다시피 신민회는 한국사상 공화주의를 지향 

한 최초의 비밀결사로 지목된다



홍암 나철의 종교민족주의

다 홍암의 대종교는 비록 인류의 구원을 추구하는 보편종교로의 성격이 있는 것

도 사실이지만 한민족의 고유종교로 자처하면서 이 고유종교의 부활을 통한 민족

부활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말 일제하의 종교민족주의 중에서도 전형적이

며 독특한 지위를 가진다 대종교는 한민족이 공동조상으로 상정하는 단군을 교

조이자 신앙대상으로 삼고있으며 국조숭봉과 고유종교의 추이가 역대 국가의 성

쇠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있다는 관점하에 고유종교가 존립 발전해야만 민족의 부

활이 도모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홍암의 대종교가 민족주의적 성격을 짙게 띠고있지만 그러나 홍암은 다른 종

교와 민족에 대한 편협한 생각을 거부하고 상호존중과 공존 포용의 자세를 촉구ᆞ

한다 그리고 약육강식하는 살벌한 세상을 사랑으로 모두를 통합하는 도덕세계로

바꿀 것을 염원하였다 그의 애합종족론은 단군의 자손으로의 한민족을 우선적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지만 모든 인류를 하늘이 낸 천민으로 보는 관점의 연장선

에서 인류 전체로까지 확대되는 포용성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홍암의 이같은 사

회사상은 더 이상 구체화되지 않았다 홍암은 일제의 탄압으로부터 교단을 지키

기 위한 고려하에 자신과 대종교의 강한 실천적 성격을 숨기고 정교분리를 선언

하였던 것이다 홍암은 정교분리를 천명하고 교명을 단군교에서 대종교로 바꿈으

로써 일제의 감시를 회피하려 하였다 그러나 홍암과 대종교는 끝까지 일제로부

터 합법적인 포교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근대한국민족주의가 추구한 두가지 지표를 흔히 반제자주독립과 반봉건 근대

화로 설명하거니와 홍암의 종교민족주의는 이같은 두가지 지표로의 역사진전에

동참하였다 할 수 있다 우선 홍암과 대종교는 소중화적 자기의식을 거부하고 단

군의 자손으로의 민족의식을 분명히 갖고있으면서 민족적 자주독립을 추구하였

다는 점에서 반제 자주독립의 지표에 충실하였다 할 수 있다 홍암과 대종교의 민

족의식은 당시 어느 민족운동 흐름보다 분명하였으며 실제로 대종교는 한국사

속에서 근대적 민족의식을 보급한 주역의 하나이기도 하다

홍암의 사상과 대종교는 또한 반봉건근대화 민주화 방향으로의 지향도 가지고

있었다 단군의 자손으로의 민족의식은 성원간의 평등한 동질성을 전제하고 있었

으며 반만년 민족사인식은 존왕양이론이나 충군애국론 류의 전근대적 사상을 넘

어서서 민족의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치라는 관념을 보급하였다 정교분리를 공



식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사정속에서 그같은 정치사회적 지향이 구체적 주장이나

운동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홍암의 종교민족주의는 명백히 국민주의 공화주

의적 지향과 결합해 있었다 할 수 있다

홍암의 대종교는 인류 모두를 포교구원대상으로 하는 보편종교로의 성격을 갖

고있었다 주요경전들이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거니와 비록 한민족의 공동

시조로 이해되어온 단군을 창교주이자 신앙대상으로 상정하면서 또 한국사 속의

고유적 문화전통들을 대종교의 문화적 원류로 이해하고 있다 해도 그같은 측면

들은 보기에 따라서는 종교로서의 보편적 메시지를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암의 대종교는 민족적 범위를 넘어서지는

못한 것 같다 대종교의 교당아래 모인 교인들이 모두 치열한 민족주의자들이었

으며 홍암 스스로도 민족부활이라는 문제의식하에 단군교 대종교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일제는 대종교가 한민족의 민족적 각성과 관련하여 가지는 의의를 알

고 있었기에 홍암과 대종교단이 정교분리를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종교의

포교를 허용하지 않았다 홍암과 대종교는 민족적 과제를 위하여 종교를 이용하

려 하였던 종교민족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민족지도자

들을 포용하면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공로도 여기에서 비롯되었지만 임오교변으

로 일제의 철저한 박해를 받은 것도 여기에서 비롯되고 있다

홍암의 대종교는 단군민족주의 라 불리고있는 일련의 사상 의식 흐름과 관련

하여 그 형성 전개 역할 등의 문제를 해명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단군민족주의

란 단군을 민족의 공동시조로 간주하고 단군의 자손이라는 동질성 인식에 토대하

여 민족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통일과 발전을 추구하던 일련의 사상 의식 또는 정

치적 문화적 운동을 가리킨다 이 단군민족주의는 우리 정신사 속에서는 삼국 

유사 와 제왕운기 에 단군건국 기사를 전해준 고기 나 본기 이전으로 거슬   ｢ ｣ ｢ ｣

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갖고있으며 특히 한말에 들어와서 대중화하여

한민족의 민족운동사에 깊이 관여하면서 기여하게 된다 한말에 확산되는 단군의

자손의식이나 단기년호 그리고 신채호 등의 민족주의사학을 비롯한 국학 그리

단군민족주의에 대해서는 정영훈 단군과 근대한국민족운동 한국의 정치와 경제 집｢ ｣   

한국사 속에서의 단군민족주의와 그 정치적 성격 한국정치학회보 집 호｢ ｣   

등을 참조할 것



홍암 나철의 종교민족주의

고 이 논문에서 다룬 대종교의 중광 등은 대표적인 단군민족주의적 문화현상으로

들 수 있는 것들이다 삼일운동도 단군민족주의의 영향하에 발발하였으며 운

동후의 좌우합작 통일전선운동에서도 단군민족주의가 끼친 영향은 지대하였다

단군민족주의는 대한민국 정부수립후 국가적 통합기제의 한 축으로 제도속에 편

입되는데 개천절 국경일이나 홍익인간 교육이념 단기년호 같은 것이 그 예이다

그런데 이 단군민족주의의 진원지요 주역이 바로 대종교였다 할 수 있다 그리

고 그 대종교를 한말에 중광하여 조직해낸 사람과 사상이 바로 홍암 나철과 그의

종교민족주의이론이었다 물론 홍암의 종교민족주의는 고기 나 본기 이래 우｢ ｣ ｢ ｣

리 정신사 속에 존재해오던 단군민족주의적 민족의식 및 종교의식의 연장선위에

서 그리고 근대기의 단군민족주의와 관련하여 유래와 의의가 규명돼야 할 것이

다 그러나 이들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다른 자리로 미루고자 한다

이 논문의 한계와 관련하여 한가지 더 언급할 것은 이 논문은 홍암 나철의 대

종교운동을 특히 민족주의운동의 관점에서 논의한 것으로 홍암의 사상 및 대종교

가 가지는 종교 본래의 성격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논문에서도 대종교의 경전들은 보편적 인간을 대상으로 한 종

교적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거니와 어찌보면 단군교포명서｢ ｣

류의 문제의식이 대종교가 보편종교로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은 측면도 있다고 본

다 대종교가 종교본래의 질문들에 대해 어떤 답을 제시하는지 하는 문제는 다른

자리에서 다루고자 한다

일인 학자들 중에는 한말의 단군민족주의나 대종교의 형성배경과 관련하여 일본 국수주의 신

도사상의 영향을 강조하는 이도 있지만 佐佐充昭 檀君 形成 朝鮮學報ナショナリスムの｢ ｣   

집 이같은 입장에는 일정한 편견이나 무지가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필자는 일본사

상사에서 고신도천황제국학국수주의로 이어져온 일련의 고유적 흐름에 비교할 수 있는 흐

름이 한국사 속에서도 존재했었다고 보는데 고신도 선가단군민족주의대종교한말국학으로

이어져오는 흐름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에서의 이 흐름은 일본과 달리 대륙의 강대세력의 침

략과 영향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지리적 환경조건 때문에 공개적인 계승그룹을 형성하지

못하고 산간에 숨어서 전승되어온 관계로 한국사상사 속에서 그 존재가 잘 눈에 띠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사 속에는 유불 등 외래문화유입 이전의 고유의 문화와 에토스에 집착해온 흐름이

분명히 있었고 한말의 대종교나 단군민족주의현상은 이같은 흐름이 부활대중화한 것으로 이

해해야 하리라고 본다 물론 일본쪽의 자극이 큰 것도 사실이나 그것의 영향하에 급조된 것으

로 말하는 것은 편견이나 무지의 산물로 오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 속의 선가에 대해서는

정영훈 규원사화에 나타난 민족의식 정신문화연구 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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